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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원화환율 하락 걱정
4/4분기 원/달러 1150원대 예상 … 국제유가 상승도 위협적

금융위기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원화 가치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

전망이 석유화학기업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.

원/달러 환율은 1/4분기 한 때 1500원대에 이르렀지만, 국내경기의 안정 및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꾸준

히 내려간 결과 8월7일 1255원까지 하락했다.

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하반기에는 환율이 더 내려 4/4분기에 1150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.

2008년 말 배럴당 36달러까지 급락했던 국제유가(Dubai유 기준)도 8월7일에는 71달러대로 2배 가량 치솟았

다.

석유화학은 환율과 유가에 가장 민감한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어 관련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

있다.

SK그룹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SK에너지와 SK케미칼 등 계열사의 원가가 높아져 경영계획을 1-2개월 단

위로 구성하고, 환율대책반을 가동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.

GS칼텍스는 원유가격 변동을 면밀히 분석해 가격 등락에 따라 구매시점 및 구매량을 조절하고, 원유 구매

대금 및 제품수출 대금의 발생시점을 일별로 파악해 위험발생 즉시 선물환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환

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있다.

LG화학은 하반기에 유가 상승 및 환율 하락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극 대응한

다는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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